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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강선혜 동문

“살아온 날보다 더 긴 삶을 살게 될 텐데 아깝지 않을 정도로 

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만한 삶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

었습니다. 제가 바라는 자아실현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

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입니다.”

강선혜 동문은  원래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호텔에서 근무

하며 영업 관리를 했다. 그러던 중,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

싶다는 생각에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고, 인

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내린 결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

이었다. 

진로 변경에 대한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분

야에 대해 기초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으면서도 해당 분

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찾았다. 일과 학업을 병행

할 수 있으면서 상담심리학과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전공 

관련 로드맵이 잘 마련돼 있는 것을 보고 서울사이버대학교

를 선택했다. 

공부를 할수록 더 커지는 목표 

“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로드맵이 잘 정

리돼 있어 그것을 기초로 수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. 

또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돼있어 첫 환영회에서 좋은 학우들

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

니다.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

았습니다.”

강선혜 동문은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사가 되기 위

한 임용고사 준비와 서울사이버대학교 분당캠퍼스에서 임

상심리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. 실제적인 역량을 갖

춘 상담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. 그 과정으로서 청소년

상담사 2급과 임상심리사 2급, 상담심리전문가 2급 자격을 

단기 목표로 갖고 있다. 

희망하는 직업은 전문상담교사이지만 교사가 되지 못한다

고 하더라도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에 긍정적으

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. 

“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했기에 교원자격증

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제 인생은 

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목표로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뤄서 

서울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더 높이

고 싶습니다.”

인생의 갈림길에서 

든든한 길잡이가 된 
서울사이버대학교

상담심리학과 졸업 강선혜 동문

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강선혜 동문은 현재 국민대학교 

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시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분당캠퍼스에서 

임상심리사를 준비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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